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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의 발생빈도는 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우

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하여 낮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발생률이 뚜렷이 증가하여 2001년 유방암의 비

율은 전체 여성암 중 16.1%로 위암을 추월하여 첫 번째를 

차지하게 되었고, 2002년에는 16.8%를 차지하여 역시 1위
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석환, 2005). 우리나라 여성

의 유방암 발생 빈도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30대 환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19.2%를 차지하고 있고, 
35세 미만의 환자는 11.3-17.3%를 차지하고 있어 서구와는 

달리 젊은 연령의 유방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강선

희와 전형진, 2007).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는 서양은 전체 

유방암 환자 중 0.5-2%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는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상달 등, 2001).
미국에서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매월 유방자가

검진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이미화와 최인희, 2001), 
국내에서는 유방암 검진 권고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 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

에 의한 임상 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및 유방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

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2007).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점차 

초경연령이 14세 이전으로 단축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20대 여성의 유방암 관련 경고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

는 실정이지만, 유방암에 대한 주 관심 대상은 중년 여성

으로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유방암 관련 연구에서 배제되고 있다(이미화와 최인희, 
2001; 이태정, 2007). 따라서 서양에 비해 높은 유방암 발

병률을 보이며 중, 고등학교와 달리 보건 교육의 기회가 

적은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과 관련된 지식, 
예방 행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적절한 조기검진이 선행되어야한다. 유방암의 조기검진

은 유방 촬영술(mammography), 임상적 진찰(clinical breast 
examination, CSE), 유방 자가검진(breast self-examination, 
BSE)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데 유용하다(유근영 

등, 2001). 이 중 유방암 환자의 약 90%가 자기 스스로 몽

우리를 발견하여 내원하는 점, 경제적인 부담으로 모든 

여성이 쉽게 유방촬영술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이 확인되

어, 유방 자가검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성미

혜, 2004; 최경옥, 1994; 허혜경과 박소미, 2004; Aspinall, 
1991; Parviainen, 2003). 또한 유방 자가검진이 여성들의 

생명 전부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방 

자가검진으로 발견되는 유방암들은 거의 1년 이내에 발

견되어 다른 부위로의 전이를 막아주며 무엇보다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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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건강과 well-being을 위해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리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홍숙, 2004; Lerner, 2002). 특히 35세 이하 젊은 여성에

서 유방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주 증상도 유방 종

괴가 스스로 촉지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비 촉지성 유방

암이 진단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민연기 등, 2001) 
젊은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은 유방암 예방을 위해 그 효

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방 자가검진의 효율

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은 약 23-38%이었다(이영

휘 등, 2004; 최종숙 등, 2001; 한미연과 정재원, 2004; 
Devine & Frank, 2000; Rosvold 등, 2001). 또한 여성의 유

방 자가검진의 행위단계는 계획 전 단계 7.7% 계획 49%, 
행동 35%, 유지 8.4%를 보였고,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경

험이 있는 사람 중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16.7%뿐으로 

유방자가검진 행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허혜경과 박소미, 2004).
한편, 유방 자가검진의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되고, 그 중 무엇보다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보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

식이 증가되고, 그 영향으로 유방 자가검진 능력이 증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안혜정, 2002). 그러나 인간

의 행동이 단지 외적 자극 즉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

육만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이 자기와 상

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일어나고, 결국 인간 행동

의 변화는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이태정, 2007; Bandura, 1986). 따라서 어

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즉, 자기효능감이 강할 

때, 외부의 장애상황이나 용이한 상황을 잘 지각할 수 있

으므로 유방 자가검진 행위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 시 

개인적인 능력과 함께 행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장애상황이나 용이한 상황 등을 고려함으로써 의도를 가

지게 하여 건강증진행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안혜

정, 2002). 또한 이미 선행연구에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건강신념모델에서 제시된 개념 외

에는 유방자가검진 이행빈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로 

확인된바 있어(김은경 등 2003; Assaf 등, 1985; Champion, 
1993; Lu, 1995),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유방자가검진의 실천 즉 이행정도

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방암의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대상

에서 그동안 관심은 적었지만, 추후 점차 증가가 예상되

고 있는 여대생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유방암 예방 행위

로서 유방 자가검진과 관련된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

행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서, 이는 여대생

에게 효율적이고 이행 가능한 유방자가검진을 위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추후 

유방암 조기발견을 통한 유방암 관련 생존률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

기효능감 및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

도를 파악한다.
2) 여대생의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3)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

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

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

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해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직접 연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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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것을 동의한 520명이었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대상

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부실

한 21부를 제외하고, 499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유방암과 유방 자가검진과 관련된 전반적 지식을 최경

옥(1996)이 개발하고, 조홍숙(2004)이 사용한 유방 자가검

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유방암 호발율 1문항, 
유방암의 증상 1문항, 유방암 고위험요인 2문항, 유방촬

영 시기 1문항, 유방 자가검진 시기 2문항, 유방 자가검진 

방법 8문항, 몽우리 발견시 취해야 할 행동 1문항, 발생순

위 1문항, 전문 치료과 1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이분식 설문으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주어 총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8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Kuder-Richardson 은 .77로 나타났다.

2)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

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태정, 2007; Bandura, 1986)을 Champion(1993)이 개

발하고,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별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자신 

있다’ 5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4점, ‘보통이다’ 3점, ‘어
느 정도 자신 없다’ 2점, ‘매우 자신 없다’ 1점으로 총 점수

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 -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정도

유방 자가검진의 실시빈도 및 실천방법에 대한 것을 김

미경(1989)이 사용한 유방자가검진 이행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별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1점, ‘가끔 시행한다’ 2점, ‘2
개월에 한 번 정도 시행한다’ 3점, ‘매달 시행하다’ 4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

미경(1989)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
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

정도의 차이는 t-tes로 분석하였다.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고,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를 규명하

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85±3.83세였고, 초경을 경

험한 연령은 평균 13.67±1.20세였다. 학년은 1학년 246명
(49.3%), 2학년 237명(47.5%), 3학년 16명(3.2%)이었고, 종
교는 222명(44.5%)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거주형태는 

458명(91.8%)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월경상

태는 287명(57.5%)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고, 269명
(53.9%)이 평소 유방암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은 334명(66.9%)이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401명(80.4%)이 주위에 유방암을 앓

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유방 자가검

진에 대한 교육은 328명(65.7%)이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

였고, 주로 교육을 제공받은 곳은 학교교육(16.6%),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12.2%), 가족, 이웃, 친구 

등의 주변 아는 사람(2.2%) 순이었다. 유방 자가검진의 수

행여부는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을 한 번 이상 수행한 

사람은 13.6%이었다. 유방 자가검진을 수행하지 않은 이

유는 ‘유방 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51.1%), ‘유방 자가검

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31.7%), ‘귀찮아서’(26.7%),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21.6%)순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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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및 유방암 관련 특성 (n=499)

특 성 항 목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 령(세) 21.85±3.83

초경연령(세) 13.67±1.20

학 년

1학년 246 49.3

2학년 237 47.5

3학년  16  3.2

종 교
있다 222 44.5

없다 227 45.5

거주형태

자택 458 91.8

하숙  9  1.8

자취  32  6.4

월경상태
규칙적 287 57.5

불규칙적 212 42.5

평소 유방암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경험 

있다 269 53.9

없다 230 46.1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 지
있다 165 33.1

없다 334 66.9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난 경험
있다 98 19.6

없다 401 80.4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 경험
있다 171 34.3

없다 328 65.7

교육을 받은 곳(*)

학교 교육 73 14.6

대중매체 61 12.2

아는 사람 11 2.2

의사 4 0.8

간호사 2 0.4

소책자 4 0.8

한 번 이상

유방자가검진수행여부

있다 68 13.6

없다 431 86.4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

방법을 몰라서 255 51.1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8 31.7

귀찮아서 133 26.7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 108 21.6

바빠서 96 19.2

부끄러워서 77 15.4

잊어서 75 15.0

자신이 없어서 71 14.2

어려워서 65 13.0

(*) 복수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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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n=499)

변수 문 항 정답률(%)

지
식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중 발생률 1위이다. 48.3
우리나라 여성 중 유방암에 가장 잘 걸리는 나이는 40대이다. 50.5
40세 이상의 여성은 6개월에 한 번씩 유방촬영을 해야 한다. 17.8
유방의 크기가 큰 것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80.8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81.4
생리를 하는 여성은 유방자가검진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생리 전 일주일이다. 57.9
자가검진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5
최근에 젖꼭지가 들어간 것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23.4
유방을 만질 때에는 다섯 손가락 끝으로 만진다. 62.5
유방에 몽우리가 발견되면 더 커지는지 조금 두고 본다. 53.5
유방을 만질 때에는 한 부위에서 누르는 정도를 달리하여 세 번 만진다. 59.3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거울 앞에서 유방을 자세히 본다. 58.1
유방에서 몽우리를 발견될 때만 젖꼭지의 분비물을 관찰한다. 59.9
자가검진을 할 때는 피부에 주름이 있거나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지를 본다. 58.5
유방을 만질 때는 한 부위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만진다. 65.1
자가검진을 할 때는 겨드랑 밑도 만진다. 74.1
자가검진을 할 때는 오른쪽 유방은 오른손, 왼쪽 유방은 왼손으로 검진한다. 69.1
유방암을 검진 치료하는 과는 외과이다. 25.9

총 점수의 평균 8.79±3.28/18점
변수 문 항 평균±표준편차/5점

자
기
효
능
감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있다. 2.18±1.20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84±1.06
나의 유방에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16±1.09
나의 유방에 달걀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61±1.26
나의 유방에 동전 크기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36±1.14
나의 유방에 완두콩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2.02±1.05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2.01±1.09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할 때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2.13±1.15
나는 거울을 볼 때 유방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2.08±1.05
나는 유방자가검진 할 때 손가락의 정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88±0.97
나는 유방자가검진 할 때 손가락으로 유방조직의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1.90±1.00
나는 다른 여성에게 유방자가검진을 가르칠 수 있다. 1.79±1.06

 총 점수의 평균 24.97±10.46/60점
변수  문 항 평균±표준편차/4점

이
행

유방에 몽우리가 있는 지 만져보았다. 3.07±.99
유방 표면에 주름살이나 음푹 들어간 곳이 있는 지 살펴보았다. 3.44±.88
젖꼭지를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 지 살펴보았다. 3.60±.79
유방의 크기를 관찰하였다. 3.11±.97
유방이 부어있는 지 모양을 관찰하였다. 3.50±.85
양손을 올리고 유방의 모양을 살펴보았다. 3.43±.88
누워서 유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촉진해 보았다. 3.60±.78

 총 점수의 평균 23.75±4.28/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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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으로 측정

된 점수는 18점 만점에 평균 8.79±3.28점이었고, 정답률은 

48.9%이었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어머니나 언

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81.4%), ‘유방의 크기가 큰 여

성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80.8%),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겨드랑 밑도 만진다’(74.1%)의 순이었고, 정답률

이 낮은 문항은 ‘40세 이상 여성은 6개월에 한번 씩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17.8%), ‘최근에 젖꼭지가 들어간 것

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23.4%), ‘유방암을 검진 치

료하는 곳은 외과이다’(25.9%)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은 60점 만

점에 평균 24.97±10.46점(2.08±.87/5점)이었다. 문항별 ‘나
의 유방에 달걀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

할 수 있다’(2.61±1.26/5점), ‘나의 유방에 동전 크기만한 

몽우리가 있다면 자가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

다’(2.36±1.14/5점),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있다’(2.18±1.20/5점)의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나는 다른 여성에게 유방 자가검진을 가르칠 수 있

다’(1.79±1.06/5점),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1.84±1.06/5점),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할 때 손

가락의 정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88±.97/5점)의 순

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유방 자가검진을 수행한 연구 대상자의 

이행 정도는 28점으로 평균 23.75±4.28점(3.39±.61/4점)이
었다. 문항별 ‘젖꽂지를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 지 살펴보

았다’(3.60±.79/4점), ‘누워서 유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촉진

해 보았다’(3.60±.78/4점)가 높게 측정되었고, ‘유방에 몽우

리가 있는 지 만져보았다’(3.07±.99/4점), ‘유방의 크기를 

관찰하였다’(3.11±.97/4점)가 낮게 측정되었다<표 2>.

3.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

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는 유방암에 대한 생각

(지식(t=2.576, p=.010), 자기효능감(t=6.202, p=.000), 이행정

도(t=5.084, p=.000)),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느낌

(지식(t=2.871, p=.004), 자기효능감(t=4.052, p=.000), 이행정

도(t=4.766, p=.000)), 유방암 환자 만난 경험(지식(t=2.344, 
p=.019), 자기효능감(t=3.864, p=.000), 이행정도(t=2.162, 
p=.031)), 유방 자가검진 교육 경험(지식(t=5.865, p=.000), 
자기효능감(t=11.727, p=.000), 이행정도(t=6.421, p=.000))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표 3.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의 차이 (n=499)

특 성 항목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평소 유방암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경험

있다 9.14±3.04 2.576
(.010)

27.52±10.97 6.202
(.000)

24.77±.26 5.084
 (.000)없다 8.37±3.51 21.99±8.97 22.88±4.38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 지

있다 9.38±3.13 2.871
(.004)

27.63±10.22 4.052
(.000)

24.41±3.98 4.766
 (.000)없다 8.49±3.32 23.66±10.34 22.42±4.56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난 경험

있다 9.48±2.95 2.344
(.019)

28.58±10.50 3.864
(.000)

23.96±4.13 2.162
 (.031)없다 8.62±3.34 24.09±10.27 22.92±4.81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 
경험

있다 9.84±2.55 5.865
(.000)

32.18±10.75 11.727
(.000)

24.65±3.86 6.421
 (.000)없다 8.23±3.49 21.21±8.07 22.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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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관계 (n=499)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

지식 1 .273***  .197***

자기효능감  1  .359***

이행정도  1

*:p<.05, **:p<.01, ***:p<.001

표 5.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 (n=499)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Cum R2 F p

이행
지식 .040 .040  20.547 .000***

 자기효능감 .129 .169 73.452 .000***

*:p<.05, **:p<.01, ***:p<.001

4.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상관성은 지식과 이행정도(r=.197, p=.000), 
자기효능감과 이행정도(r=.359, p=.000), 지식과 자기효능

감(r=.273, p=.00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

계를 보였다<표 4>.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

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로는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에 대해서 유방 자가

검진의 지식은 4%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은 

12.9%의 설명력을 보여 지식보다 자기효능감이 이행에 

대하여 더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유방 자가검진 이행에 

대하여 전체 16.9%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5>.

Ⅳ. 논의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으로 측정

된 점수는 18점 만점에 평균 8.79±3.28점이었고, 정답률은 

48.9%를 보여, 최경옥(1994)의 연구에서의 18.1점/28점 만

점, 이은주(2002)의 연구에서의 11.2점/16점 만점, 김은경 

등(2003)의 연구에서의 11.3점/16점 만점, 성미혜(2004)의 

연구에서의 9.6점/16점 만점,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의 

10.7/18점 만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대상이 대부분 본 연구대상자와 비교하여 연령

이 많고, 간호사이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여대생들의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유방암의 발병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

에서는 그들에게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노

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

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유방의 크기가 큰 여성은 유방암에 걸

릴 가능성이 높다’, ‘자가 검진을 할 때는 겨드랑 밑도 만

진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40세 

이상 여성은 6개월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 
‘최근에 젖꼭지가 들어간 것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유방암을 검진 치료하는 곳은 외과이다’라는 문항에서

는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조홍숙(2004)의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로 특별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에 대하

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은 60점 만

점에 평균 24.97±10.46점(2.08±.87/5점)으로 측정되어 김은

경 등(2003)의 연구에서의 3.10점/5점 만점보다는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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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정(2007)의 연구에서의 24.3점/60점 만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나는 다른 여성에게 유방 자가검진

을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유방 자가검진을 할 때 손가락의 정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의 문항은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

다. 이는 여대생들은 유방 자가검진을 이행함에 있어 성

공적으로 전 과정을 잘 해 낼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신념

이 부족한 편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을 한 번 이

상 수행한 사람은 13.6%로 측정되어 최종숙 등(2001)의 

연구에서의 37.8%, 이영휘와 이은현(2001)의 연구에서의 

32%,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의 63.8%보다 상당히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또한 유방 자가검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유방 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귀찮아서’, ‘유방암에 걸릴 염

려가 없어서’의 순으로 이유를 나타냈는데, 조홍숙(1994), 
이상달 등(2001), 성미혜(2004), 이태정(2007)의 연구에서

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20대인 여대생들은 대개 유방

암에 대한 공포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가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확한 검

진 방법을 알지 못하여 수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

아진다. 또한 자가검진 수행에 있어 번거로움도 그 이유

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추후 여대생을 위한 유방 자가검

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정확한 기술 습득은 물론 흥미

를 유발하여 즐겁게 검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개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을 

한 번 이상 수행한 연구 대상자 중 이행 정도는 28점 만

점에 평균 23.75±4.28점(3.39±.61/4점)으로 최경옥(1994)의 

연구에서의 5.7점/20점 만점, 이은주(2002)의 연구에서의 

평균 14.3점/28점 만점, 조홍숙(2004)의 연구에서의 14.3점
/28점 만점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비록 수행률

은 낮지만, 수행을 하는 여대생들은 동영상 자료가 풍부

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젖꽂지를 짜서 분비물이 나오

는 지 살펴보았다’, ‘누워서 유방의 안쪽과 바깥쪽을 촉

진해 보았다’라는 문항은 높게 측정되었고, ‘유방에 몽우

리가 있는 지 만져보았다’, ‘유방의 크기를 관찰하였다’ 

라는 문항은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대중매체를 비롯한 교

육자료 제공처에 대한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모니터

가 이루어져 대상자들이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유방암 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 자가검진

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는 공통적으로 유방암

에 대한 생각,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느낌, 유방암 

환자 만난 경험, 유방 자가검진 교육 경험에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유방 자가검진의 교

육경험에 따른 차이는 최경옥(1994), 이영휘와 이은현

(2001), 이은주(2002), 안혜정(2002), 조홍숙(2004)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유방암에 대한 심각성, 유
익성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에 유방암 환자가 있을수록 

자가검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최종숙 등(2001)의 연구

에서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방암의 

직접적인 호발 연령이 아니어서 배제되고 있는 여대생 

집단에게 유방암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유방 자가검

진에 대한 유익성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상관성은 지식과 이행정도(r=.197, p=.000), 
자기효능감과 이행정도(r=.359, p=.000), 지식과 자기효능

감(r=.273, p=.00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

계를 보였다. 이는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이 높을수록 실

천률이 높다는 이은주(2002), 최종숙 등(2001)의 연구와 

장년기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의 자기효능감 즉 확신성이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다는 이영휘와 이은주(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유방 자가검진 지식과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방 자가검진 이행에 대한 유방 자가검

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정도에서 16.9%의 설명력

을 보였고 이 중 지식은 4%, 자기효능감은 12.9%의 설명

력을 나타내어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지식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상자에게 유방 자가검진을 이행하게 하

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제공에 그쳐서는 않되고, 대상

자에게 유방 자가검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 즉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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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여대생의 유방암 예방을 위

해 유방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이행 정도의 정확성을 추구하여, 유방 

자가검진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적 실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효율

적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

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였고, 연구대상은 경

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520명으로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직접 동의한 자이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5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자료가 부실한 21
부를 제외하고 499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는 여대생의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수준과 수행률 및 

자기효능감은 낮은 편이었고, 유방 자가검진 수행자 중 

이행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유방암 관련 특성 중 유방암

에 대한 생각,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느낌, 유방암 

환자 만난 경험, 유방 자가검진 교육 경험에 따라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이행정도에 차이를 보였

고, 유방 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정도 간의 

상관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유방 자가검진

의 이행에 대한 유방 자검진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16.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편의 추출하여 일부지역으로 한

정 연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여대생에 적용하기

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여대생에게 유방 자가검

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프로그

램의 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 심각성, 유
방 자가검진의 유익성을 포함하여 여대생의 무관심을 관

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유방 

자가검진 수행을 위한 기술적 면도 충분히 강조하여 자

가검진의 능력을 증가시킴은 물론, 유방 자가검진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성 즉 자기효능감을 함

께 증신시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실제 프로그램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정할 추후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기

회가 적은 대학생들의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 재학생을 

위한 유방암 예방 관리와 관련된 보건 교육이 정규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후 이해정도 및 실천정도

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추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자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내 유방

암 관련 행사 참여 등의 홍보를 통하여 여대생들의 유방

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

암의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의 예방은 물론 유방암 생존

율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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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 Self-Efficacy and Compliance on Breast Self 

Examinat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Nam-Young Yang*†, Sun-Young Moon**

 * Depar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self-efficacy and compliance 
behavior on breast self examination(B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t sample of 499 female college student. Surveyed 
data collected from May to August 2008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knowledge and self-efficacy concerning BSE was low, and compliance was high. The 
levels of knowledge, self-efficacy and compliance were differed significantly by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breast 
cancer, perceived susceptibility of breast cancer, experience of meeting with breast cancer patient, and educational 
experience of BS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knowledge and compliance, knowledge and compliance, 
knowledge and self-efficacy. Knowledge and self-efficacy were a powerful predictor of compliance.

Conclusion: Focus on perceived knowledge, self-efficacy about breast self examination(B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y be beneficial to improve compliance, and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BSE education 
program.

Key words: Breast Self Examination, Knowledge, Compliance, Self-efficacy




